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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23일 전격적으로 ‘사무국 출범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외부감사’를 선언했다. 2009년 유영구 총재 시절 이
후 9년만이다. KBO는 “정운찬 총재의 목표인 ‘클린베이
스볼’의 실천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KBO의 회계, 계
약,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계권, 라이센싱 등 지원 업무
의 공정성 여부와 특혜 시비 가능성까지 전방위적으로 다
룰 예정이다. 곧 회계법인을 선정해 늦어도 5월 중순부터

는 감사에 돌입한다. ‘클린 KBO’를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이토록 옳은 일을 하겠다는데 KBO
안팎에서 말이 무성한 것은 왜일까?

뀫클린베이스볼과 표적감사 사이
복수의 KBO 인사는 “두 분이 하신 것으로 알아 달라”

고 말했다. 여기서 두 분은 KBO 정운찬 총재와 장윤호 사
무총장을 지칭한다. “총재께서 하겠다는데 이견을 달기 어
려웠다”라고 KBO 내부정서를 전했다.

야구계에서는 정 총재가 왜 이 타이밍에 공식 보도자료까
지 내며 감사를 강행하는 것인지,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KBO리그에서만이아니라KBO와KBOP사무국
운영에서 클린베이스볼을 실천하고, 조직의 역량 진단을 통
한 사무국 체제 정비로 KBO리그 산업화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목적이다”는 게KBO의공식입장이다.

그러나 KBO 안팎에서는 ‘저의’에 의구심을 갖는 시선
도 존재한다. KBO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잠재적 적폐
가 된) KBO 직원들이 위축되어 있다. KBO에 감사가 처
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용히 했다. 이번처럼 보도자료에
감사 항목까지 조목조목 적시한 적은 없었다. 왜 그럴까?
(정 총재 코드에 맞지 않아) 솎아내고 싶은 사람이 KBO
안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바라봤다.

뀫감사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까?
복수의 야구 관계자는 “아마 구본능 전 총재가 꽤 불쾌

하게 여길 것”이라고 봤다. 감사 추진은 현 정운찬 체제가
전임 KBO 집행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표시일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이 인사는 “구 총재 때 내부 감사를 철저히
했다. 그런데 왜 또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KBO 수뇌부에서 전임 집행부가 감

추고 싶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포착한 가능성에 관
한 추측도 나온다.

KBO의 감사는 구단 승인 사항은 아니다. A구단 단장
은 “KBO가 감사를 하겠다는 말은 들은 기억이 난다. 그러
나 승인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구단들도
KBO가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진
행할 것이라곤 예견치 못했다.

B구단 단장은 “이렇게 된 이상, 구단도 감사 결과를 들
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가 신통찮으면 KBO
는 책임론에 몰릴 수 있다. 큰 과오가 발견되고, 정보를 통
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 시즌
중 진행될 감사 기간 KBO가 히어로즈 사태 등 거대 화두
를 주도적으로 다룰지도 의문이다. “감사를 둘러싸고 KB
O 내부의 파워게임이 격화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온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클린베이스볼 위해 9년 만에 감사
회계 중계권 등 내달 전방위 조사꺏

정총재-장총장 주도…직원들 술렁
코드 맞지않는 인사 솎아내기 관측
일부에선 꺎결정적 증거 잡았을 것꺏

KBO “사무국 출범 후 가장 강도 높은 외부감사” 전격 선언
정운찬총재는왜칼을뽑았나?

KBO가 2009년 이후 9년 만에 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KBO는 이번 감사에 대해 “올해 취임한 정운찬 총재의 목표인 ‘클린 베이스볼’ 실천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회계, 계약부터 중계권, 라이센싱 등 지원 업무와 특혜 시비까지 전
방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전임 집행부에 대한 ‘목적있는 감사’가 아니냐는 내·외부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